
 

 

제45권 제31호    2025년 6월 15일 

2 7 0 1  W . 2 3 7 t h  S t .  T o r r a n c e ,  C A  9 0 5 0 5 

www.103skcc .org    103skccusa@gmai l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안에서는 교회 공간이 하느님을 말해준다. 성당은 

하느님 것이고 거룩한 현존으로 가득 차 있다. 세속에

서 구별되어 벽과 천장으로 에운 하느님의 집이 아닌

가. 이 공간은 숨은 것을 중심으로 안을 향해 있다. 하

느님의 신비를 말해주는 공간이다. 

   그러면 밖의 공간은 무엇인가. 지평 저 너머 사방으

로 한없이 펼쳐지는 세계는 다 무엇인가. 또 끝없이 

위로 솟은 저 높이는 무엇이며, 산에 에워싸여 잠자듯 

깊이 깔린 골짜기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세계는 성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하느님 성전에서는 탑이 하늘로 우뚯 솟아, 말하자

면 대기를 하느님 것으로 차지한다. 그 탑 안에는 묵

직한 청동 종들이 종틀에 달려 있다. 틀에 가로질린 

돌대에 매달린 종들은 그 잘생긴 몸을 흔들며 방방곡

곡에 소리를 울린다. 밝고 빠르게, 묵직하고 우렁차게 

또는 깊고 긴 여운을 남기며 파도치듯 퍼진다. 사방으

로 흘러나가 성전의 전갈을 한다.  

   그것은 광막한 데를 향한 전갈, 한계와 끝을 모르는 

하느님의 전갈, 그리움과 무한한 성취의 전갈이다. 광

막한 데로 열린 “그리움의 인간”을 부르는 목소리다. 

종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시편 8, 4-5. 6-7. 8-9)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 

    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 

    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 

    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 O Lord, our God, how wonderful your name in all  

    the earth!                              (Psalm 8:4-5, 6-7, 8-9) 

○ When I behold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set in place —What  

    is man that you should be mindful of him, or the son  

    of man that you should care for him? ◎ 

○ You have made him little less than the angels, and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You have given  

    him rule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putting all  

    things under his feet: ◎ 

○ All sheep and oxen, yes, and the beasts of the field,  

    The birds of the air, the fishes of the sea,  and what 

    ever swims the paths of the seas.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81       파견 : 82 

(다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본당 소식 

▶ 45주년 본당의 날 행사 

   성령강림대축일에 맞춰 열린 제45주년 본당의 날 축제가 

   은총과 기쁨 속에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귀한 정성으로 후원해주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 명단 : 이순자, 이민상, 고규재, 이미예, 정동호 

                       손준호, 현석주, 김관기, 정원재, 김충섭    

 

▶ 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  

   전시기간 : 6월 15일(주일) - 29일(주일) 

   전시장소 : 강당 

   Reception : 6월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 3시, 강당 

    

▶ 25-2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안내 (개학일 변경) 

   등록기간 : 8월 3일(주일) - 17일(주일) 

   등록시간 :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 오전 11시 

   등록장소 : 주일학교 교무실 (직접 등록만 가능) 

   등록요건 : 꾸준한 미사참석,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 개학일 : 9월 7일(주일) 

   문의 : 교장 송현지 레이첼 ☎ 310-658-4489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반장 월례모임  

   일시 : 6월 22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성전 

 

▶ 백삼위 골프 동호회 친선 토너먼트 

   일시 : 6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Rio hondo Golf Club 

   참가인원 : 선착순 28명 (6/20 신청마감) 

   문의 : 김철민 요한 ☎ 310-740-1502 

 

 

 

   

 

            

 

 

 

    

 

             

     

             

          

           

   

김애인 김유환 김정순 김정웅 김현정 김혜영 박광자 

박정화 박정희 서은희 송호창 신성주 신희정 

이근태 이영희 이인석 이항우 임의웅 장가강 장선희 

조화숙 최기진 최재은 한혁수 서예반  

교 무 금  $    4,160.00  

주일헌금  $    3,117.00  

감사헌금  $      100.00  

합      계  $    7,377.00  


